
연기 생활 25년차를 지나고 있는 배우 장동건(45)이 영화 ‘브이아이피’로 돌아왔다. 그동안 주로 보인 모습과 다른, 변화를 꾀한 그의 선택이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1992년 MBC 21기 공채탤런트로 데뷔해 숱한 화제작의 주역이기도한 그는 2010년 배우고소영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결혼 이후 그는 “유연하고 편안해졌다”고 했다.

“덜어냈더니 연기가 보이더라”…장동건이 말하는 ‘뺄셈연기의 미학’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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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역사를수놓을‘세기의대결’이전세계팬들을찾는다. ‘무패복서’메이웨더와‘UFC챔피언’맥그리거가8월27일(한국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T-모바일아레나에서격돌한다.경기자체만을놓고도이미수천억원의돈잔치가펼쳐졌다.승패를점치는베팅역시지구촌스포츠역사상최대규모로전개될전망이다.8월24일(한국시간)기자회견에서눈싸움을하고있는메이웨더(왼쪽)와맥그리거. 라스베이거스(미국)｜AP뉴시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남자 마라톤 정상에 오른 손기정의 사진은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에 의해 일장기가 지워진 채 보도됐다. 이길용 기자를 기리기 위
한 흉상 제막식이 서울 중구 손기정 기념관에서 25일 열린다. 스포츠동아DB

‘월계관’꺠손기정-이길용기자
81년 만의 ‘아름다운 만남’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손기정 일장기 말소’ 주역
독립정신 기려 25일 손기정기념관서 흉상 제막식

이길용 기자

1936년 8월9일 밤 11시2분.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광화문 동
아일보사(현 일민미술관)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몰려있었다. 동
아일보사의 스피커를 통해 광화문 네거
리에 울려 퍼지는 베를린올림픽 남자마
라톤 NHK의 라디오(JODK) 중계방송
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중계방송은 스피커를 통해 광화문 네
거리에도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중
계방송은 8월10일 자정을 기해 끊겼다.

손기정이 17km 지점을 막 지날 때였는데, 손기정은 선두 자바라
(아르헨티나)를 맹추격 중이었다.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발을
굴렀다. NHK는 밤 11시와 오후 6시30분 각각 1시간씩 하루 두 번
밖에 올림픽 실황을 중계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아일보사 앞에서 진을 치고 라디오 중계방송을 듣고 있던 시민
들은 하나둘 집으로 가거나 인근 청진동 대폿집으로 발길을 돌렸
다. 동아일보사에 초청된 인사들도 입맛을 다셨지만 별수 없었다.
그들은 4년 전 LA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은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
속 편집국에서 넘어오는 베를린 소식을 접하며 마른침을 삼켰다.

뀫이길용 기자는 왜 일장기를 지웠는가
그 시각 동아일보사 편집국은 기자들이 피워댄 담배연기로 자욱했

다. 운동부(체육부) 기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도쿄와 베를린에 선을
대기위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베를린올
림픽 취재 반장격인 이길용 체육주임기자(1899∼?)가 가장 바빴다.
이 기자는 조선체육계의 마당발이었다. 키는 작달막하고 체구는 호리
호리했지만눈은광채로번득였다.그는이미손기정이우승할것이라
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선 내일 아침 당장 호외부터 만들어
야할것이었다.당시동아일보는석간이었다.

이길용 기자는 사회부 편집 담당 장용서 기자를 불렀다. “윤치호
(1865∼1945) 조선체육회장 댁에 간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틀
림없이 손기정이 우승할 테니 윤 회장 소감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 윤치호는 1928년 이래 8년 동안 조선체육회장직을 맡고 있었
다. 그 당시 그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어서 동아일보사로부터 초
청을 받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기정 우승 16일째인 1936년 8월 25일. 역사의 순간을 담은 손
기정 우승 시상식 사진이 긴 시간을 뚫고 도착했다. 시상대에 선 손
기정의 유니폼엔 일장기가 선명하게 박혀있었다. 이길용 기자는 청
전 이상범 화백, 사진반원, 편집부원 등 여러 직원과 힘을 모아 이날
발간될 동아일보에서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 선수 유니폼 가슴에 달
린 일장기를 지웠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부터 동아일보 기자 10여
명이 차례로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갔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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